
<석씨원류>에 등장
하는 이 삽화는 천신,
용왕과 여덟 나라 왕들
이 사리를 나누는 장면
을 표현했다. <처태경>
에 언급된 본문의 내용
은“8대왕들이 각기 병
사를 거느리고는 사리
를 얻기 위해 말다툼을
벌였다. ‘부처님사리는
내가 마땅히 홀로 얻어
야 한다.’이때 대신인
우바길이 이들에게 충
고했다. ‘여러 왕들은
말다툼하지 마시오. 사
리는 마땅히 나눠 갖고
모두가 공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이때 제
석천왕도말했다. ‘우리
들모든천신들역시마
땅히 한몫이 있어야 합
니다.’용왕들도 말했
다. ‘우리들도 한몫이
있어야 합니다.’이에
우바길이말했다. ‘여러
분잠시멈추시오! 사리
는 마땅히 함께 나누는
것이좋겠습니다.’그리
고 사리를 3등분으로
나누어 한 몫은 천신들
에게, 다른한몫은여러용왕들에게, 나머지한몫
은여덟나라임금들에게나눠주었다. 이들은각기
금단지로 한 섬 남짓한 사리를 받았다. 천신들은
사리를얻어하늘위로돌아가탑을세웠고용왕들
도 사리를 얻어 용궁으로 돌아가 탑을 세웠다. 여
덟나라임금들도사리를얻어각기본국으로돌아
가서탑을세웠다.”
부처님 사리는 3등분돼 하늘과 땅과 바다에 나

누어져 탑 속에 봉안됐다. 지상에 세워진 여덟 개
의탑중에두곳이현재확인돼신화가역사적인
사실로우리에게다가오고있다. 

첫번째발견은1898년 1월영국인윌리엄펩페
가인도·네팔국경인근삐뿌라와에서발굴한사
리용기다. 용기에는아쇼까왕시대문자인브라흐
미문자로‘이것은샤카족붓다인세존의유골용기
로서 명예로운 형제·자매·처자들이 모셨다’고
적혀샤카족이분배받았던사리용기로판명됐다.
두번째발견은웨살리의아비세카푸스카루니연
못근처에있는탑의터다. 1957년알떼까르박사
가발견한사리용기는새겨진글은없으나출토상
황과탑의구조로미루어붓다의사리를담았던용
기로인정받고있다. 선학스님(명주사고판화박물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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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를 공평히 나누다
균분사리(均分舍利)

옛날어떤바라문이스스로많은것을안다고했다. 자기의재주를믿고그덕을나타내려고, 다른나라에가서자식
을안고울고있다. 어떤사람이그에게물었다. “그대는왜우는가.”그는말했다. “이제이아이는7일후죽을것이
다. 일찍죽는것이가여워우는것이다.”그는자기의예언을입증하기위해7일째가되자스스로자식을죽여, 자기
가한말을입증했다. 세상사람들은“그의말이맞았다”고탄복하면서마음으로믿고우러러모두와서공경했다. 어
리석은이들이자기의이익을위해도를얻었다고자칭하면서어리석은사람의법으로선남자를죽이고거짓으로자
비의덕을나타낸다. 그것때문에장래에한량없는고통을받게되니마치저바라문이자기말을입증하려고, 자기
자식을죽여세상을현혹시키는것과같다.

나는천문에능통한
사람이다! 별을보고
미래를점칠수있다~

내일날씨는
어떻겠소?

아이구~
비가오네!

에이~
엉터리!

맑다며~

바로저거야!
으흐흐…

아름드리느티나무
밑이최고야!

무슨반전이
있어야 돼…!

우리마을의
수호신이야~

날씨…?

모르오?

맑을거요!

별이이렇게
밝은데…!

오백년간우리마을을
지켜왔어!

죽어줘야
겠어…!

이제
믿습니다~ 부디

우리마을을
수호해주소서~

큰일났어요!
마을느티나무가
말라죽었어요~

뭐?
정말이야? 

세상에…!
그멀쩡하던
나무가…!

그러게…

그럼…
놀부의예언이
맞는거네?

흑흑…!
오늘로써
끝이라니~

내예언이
틀림없소!

후후~ 다음엔어떤
예언을할까나…!

그말을
믿으라고?

말도안되는
소리!내일이면

이나무는
죽게돼있소!

무슨뚱단지
같은소리야~?

자식을죽인바라문 [백유경(百喩經)]
아무도오지않는다
한달이가고두달이가도

파리가얼굴을기어다닌다
다리가여섯개다
살았다는증거…

증거

허허당의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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